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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udy of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which is the 

ability to lead and adapt well in society in the future.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creative self-efficacy, and the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on 263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ir creative self-efficacy, and their teachers' autonomy support are found to affect the 

students'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directly. Second,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reative self-efficacy are likewise found to indirectly effect their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through the teacher's autonomy support. In other words, it can be inferred that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reative self-efficacy can have a greater impact on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when there is autonomy support from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support teachers should provide to improve their students'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can be found.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provides some 

impact regarding what kind of required extracurricular programs are in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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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창의융

합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의융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

과, 첫째,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교사

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지닌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있을 때 창의융합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

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학교교

육에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는지에 관해서도 보여 함의를 줄 수 있다. 

주요어 : 창의융합역량,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율성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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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이 변화시킨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과학적 소통과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특성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높은 학력 수준과 풍부한 지식이 필

수적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서는 참신하고 유연하며 독창적인 사고와 성향인 창의성과 기

존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산출해 내는 융합적 사고가 통합된 창의융합역량

을 갖춘 인재라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교육부에서는 2009년에 창의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올바른 인

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표방하였으며, 2015년에는 핵심역량교육을 목표로 하여 자기

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융합사고역량, 심리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그리고 공

동체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여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OECD(2022)는 2018년 이후 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직면할 미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복잡한 사회 문

제들이 발생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다가올 미래 환경은 변동성(volatility), 불

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만연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 변

화에 대비하여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과 사회적 안녕(well-being)을 

위한 미래 교육의 큰 방향을 학생이 주체자(student agency)가 되어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에 맞추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확산적 사고와 같은 기존의 창의성

을 가진 사람에서, 더 나아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

의융합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Lee et al.,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에 주목하여 이를 촉진 및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창의융합역량을 강화 및 촉진

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도출

하였으며, 이들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Ryan & Deci(2017)는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개인들은 자아의식을 발전시키는 선천적인 경향

이,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ierney & Farmer(2002)는 미래인재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의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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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창의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 욕구나 

특성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

작용 과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습 과정 동안에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관계 및 작용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Deci & Ryan, 2000). 특히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고, 학업적 유능감과 높은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Black & Deci, 2000; Gottfried et al., 

1994). 

따라서 이 같은 선행연구와 중요성을 고려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창

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생의 창의융합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

사의 자율성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의 불

확실한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다양한 관점의 확장을 위해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생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는, 반대로 학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내재적 

동기요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환경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러

한 환경적 요인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기본

심리욕구와 같은 내적 동기 수준의 영향력이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특성 및 성

격에 따라 이들을 둘러쌓고 있는 학습 환경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 보

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욕구와 성격특성이 학습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환경이 사람들을 형성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도 환경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학생들은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교육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

능성이 높다.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교육 환경을 형성해 

나가고,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 환경에 의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과정이 지속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동적인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가설을 설

정하였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확대 차원에서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해 영향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확산적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 함양에 관한 다양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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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본심리욕구의 개념과 구성요인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심리적 욕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술, 능력, 재능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한

다(Ryan & Deci, 2000). Deci & Ryan(2000)은 인간이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느끼고, 성

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욕구들이 

충족될 때 자기결정적인 동기와 행동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으로써 첫째, 자율성의 욕구는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와 원인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스스로 선택한 행동과 타인에게 의지할 것을 선택한 행동이 모

두 포함된다(Ryan & Deci, 2000). 자신의 흥미 또는 기호나 필요에 따라 특정 활동에 관여할

지 말지에 관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행동은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Reeve, 2015). 즉 자

율성 욕구는 자유의지와 심리적 자유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Ryan & Deci, 2000). 특히, 

자율성의 욕구는 유능성의 욕구를 촉진시키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있어 기본

심리욕구 중 자율성의 욕구가 가장 핵심적인 욕구로 인식되고 있다(Ryan, 1982; Ryan & 

Deci, 2000).

둘째, 유능성의 욕구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로 유능감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Reeve, 2015). 유능성

의 욕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도전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셋째, 관계성의 욕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성의 욕구

는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신과 타인이 상호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아가 사회에 소속되어 유대감을 느낄 때 충족된다(Ryan & Deci, 2000). Ryan & Deci(2002)

에 의하면,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자율성과 유능성의 욕구와 달리 관계성의 욕

구는 외재적 동기를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충족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최적의 기능과 심리적 성장 및 안녕

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를 기본심리욕구로 정의하였다(Ryan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고자 Ryan & Deci(2002)의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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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Needs Scale: BPNS)를 Lee & Kim(2008)이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구성요인을 포함하며, 이에 대

해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Ryan & Deci, 2000). 

  

2.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이론적 관계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개인

이 창의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다

(Tierney & Farmer, 2002). Gist & Mitchell(1992)에 의해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접근

이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후 Tierney & Farmer(2002)에 의해 두 개념이 결합된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Bandura et al.(1997)이 제시한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다

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구별된다(Chen et al., 2001). 

Park & Lee(2014)는 기존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확장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현하는데 느끼는 감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려는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동기뿐만 아니라 창의성, 창의적 사고 및 성향, 창의적인 성과 등의 창의성 관련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Abele & Spurk, 2009; Gong et al., 2009; Heo & 

Cheon, 2013; Jaussi et al., 2007; Tierney & Farmer,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erney & Farmer(2002)의 연구에 근거해,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

념을 창의성을 요구하는 특정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Tierney & Farmer, 2002). 또한, 창의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Tierney & Farmer(2002)가 제시한 단일차원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창의적인 목표설정, 창의적 방식의 업무수행 및 문제해결, 창의적 도전 등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개념과 구성요인 

교사의 수업방식은 통제적 수업방식과 자율성지지 수업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적 

수업방식은 과제지속성을 저하시키며, 내부적 통제소재보다 외부적 통제소재에서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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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찾게 하며,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인식할 때, 학습결

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무동기 상태가 될 수 있다(DeCharms, 1976; Deci et al., 1994). 

이는 통제적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수업활동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사와 생활하면서, 교사가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방식은 학습자의 학습 및 수업 관련 활동과 인지적, 정의적, 심리․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Kim, 2010). 

반대로 학습자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는 자율적 동기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

식되고 있다(Deci & Ryan, 2000). 특히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고, 학업적 유능감과 높은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교

육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Black & Deci, 2000; Gottfried et al., 1994). 교사는 학교에서 학습

자의 주요한 사회적 지원이 된다. 수업활동에 있어 교사는 학습자를 격려하고, 스스로 선택

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수업활

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켜 수업 활동에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ci & Ryan(2000), Black & Deci(200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사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공감 및 이해하고 이들의 의사 및 관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등 학습자

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제공하는 과정을 교사의 자율성지지로 정의

하였다. 이에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방법 및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의견 및 질문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일차원으로 구

성된 요인으로 설정하고 고등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창의융합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인 

창의융합역량은 창의역량과 융합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역량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발현된다. 창의융합역량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

격, 창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학문분야의 전공지식들을 융합적인 관점으로 사고하여 

새롭고 유용한 융합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2017). 또한, 

창의융합역량은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발견하여 분야의 경계를 넘어 서

로 이질적인 것들을 목적에 맞게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Park & Lee, 2018). 

창의융합역량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Kim & Lee(2017)는 창의융합역량을 창의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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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성격, 창의적 리더십의 창의역량과 융합적 사고, 융합적 가치 창출의 융합역량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Lee & Jun(2021)은 창의융합역량을 창의적 능

력, 창의적 성격의 창의역량과 통합적 사고능력과 신지식구성 및 가치 창출능력의 융합역량

으로 제시하고 이를 미래창의융합역량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창의역량에 포함되는 창의적 능력은 확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

미하며, 창의적 성격은 창의적 산출물을 창출하는 개인의 정의적·인지적 특성을 의미한다. 

창의적 리더십은 창의적 잠재력 및 문제해결 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통해 집단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융합역량에 포함되는 융합적 사고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이해하고, 이

에 기반 한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및 응용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

과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im, 2017; Lee, 2009). 이와 유사하게 창의융합역량은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융통성 있고 독창적인 사고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능력과 

개방적이고 민감한 성격이 통합된 창의역량이며, 둘째,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아우르며 새

로운 지식과 가치를 재창출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융합역량으로 이해

할 수 있다(Lee & Jun,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e & Jun(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

과 같이 창의융합역량을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의 창의역량과 통합적 사

고능력과 신지식구성 및 가치 창출능력의 융합역량으로 구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5. 변인 간 관계 

가. 기본심리욕구, 교사의 자율성지지, 창의융합역량의 관계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은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안녕을 불러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Gagné, 2003; Ryan & Deci, 2002). Deci & Ryan(2000)은 인간이 심리적 안녕을 인지하

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욕

구들이 충족될 때 자기결정적인 동기와 행동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 가지 기본심

리욕구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

장과 발달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Kim, 2010).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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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욕구가 충족된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더 높고 학업 수

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iserandino, 1996; Ryan & Deci, 2000).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들의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및 발달에 필요

한 욕구 충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우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으며, 

자율성은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어진다(Ryan & Deci, 

2000).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시작하여 자신이 통제하며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

로서, 외적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이다(Ryan & Deci, 2000). 유능성의 욕구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로 유

능감을 의미한다. 관계성의 욕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들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성

장 및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은 자아의식을 발전시키는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

으며,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키면 이러한 경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Ryan & Deci, 2017). 고등학생들이 심리적 자유의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발휘하게 되

고, 유능성의 욕구는 스스로 도전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전과 지속적인 노력이 창의

적인 발상과 전략적인 사고를 촉진시킨다. 유능성의 욕구를 충족시킨 학생들은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 사람

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활기찼으며, 소극적 행동이나 외로움 등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Pierce et al., 1991).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안

녕을 불러온다고 이해한다면(Gagné, 2003; Ryan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대한 

학생들 개개인의 경험들이 그 상황적 요인 안에서 최적의 기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이들의 창의융합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압박과 강요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관점과 감정을 인정하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Black & Deci, 2000). 그동

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들 간에는 높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elterman et al., 2019; Vansteenkiste et al., 2020). 이는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제공될 때, 

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교육 및 현장에서 직면해야 할 불

확실한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다양한 관점 및 시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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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율성지지 영향력이 고등학생들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는 반대로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내재적 동기요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이들의 수업참여 태도 및 행동으로 발현되며, 학생들의 수업참여 

양상을 인지한 교사들은 이에 대한 반응적 상호작용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인지한다면 교사는 더욱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도움과 지원

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의 설정을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핵심 개념인 상호 호혜성

(reciprocity)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Emerson, 1976).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해,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이 본인에게 보상을 가져다주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친

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호혜성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이 타인

에게 제공한 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하며, 또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내면의 심리적 

교환을 의미한다(Gouldner, 1960; Homans, 1958).

호혜성의 개념을 적용해보면, 타인을 돕는 행위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부분이며, 사회

교환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포함한다. 이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을 돌려줘야 하고, 호

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호혜성은 교환이라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만약 도움을 받게 된 사람이 받은 만큼의 몫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감

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Emerson, 1976). 이에 상호 간의 주고받는 호

혜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교환 관계의 범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방식은 학생들의 수업 관련 활동과 인지

적, 정의적, 심리․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0). 특히 학교에서의 주요한 사

회적 지지원인 교사가 수업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수업활동을 바라보게 하며, 수업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Chae, 2017).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학업참여 및 능력 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4; So, 2015). 특히 Assor et 

al.(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기조절능력과 책임

감을 높이는 데에도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

럼 교사가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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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표출할 경우,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및 학교적응력 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Assor et al., 2002).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높아질수록, 학생은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 및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창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율성지지, 창의융합역량의 관계

자기효능감이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자신이 성공

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6; Bandura 

et al., 1997). 자기효능감은 창의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 개인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었으며(Ford, 1996), 비슷한 관점에서 Sternberg(2003)는 능력이나 기술 

수준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정도인 자기효능감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동기뿐만 아니라 창의성, 창의적 사고 및 성향, 창의적인 성과 등의 창의성 관련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Abele & Spurk, 2009; Gong et al., 2009; Heo & 

Cheon, 2013; Jaussi et al., 2007; Tierney & Farmer; 2002). Tierney & Farmer(2002)는 창의

성과 자기효능감을 단일 요인으로 보아, 창의적 자아효능감을 새로운 구인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인재는 자신이 창의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

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창의융합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창의적 자아효능감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현하는데 느끼는 감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에 요구되는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려는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Park & Lee, 2014).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이나 기술을 얻고자 노

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효율적으로 학습 과정

을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참여 양상을 인

지한 교사들은 이에 대한 반응적 상호작용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자세를 인지한다면, 교사는 더욱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통한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통한 창의융합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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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려는 노력 등,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교사

의 자율성지지를 통해 본인의 학습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효율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

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창의융합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교사의 공

감 및 이해, 학습자의 의사 및 관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등 학습자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융합역량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융합역량의 관계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앞서 논의한 변인들 간의 관

계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기본심리욕구는 창의융합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융합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창의융합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본심리욕구는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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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비율은 무선 선정하였으나 여

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1학년에 비해 3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거

주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제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순으로 비율이 높았는

데, 이 같은 원인은 본 연구자와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항목 빈도(n) 백분율(%)

성별
남학생 88 33.5

여학생 175 66.5

학년
1학년 111 42.2

3학년 152 57.8

거주 지역

서울 36 13.7

경기도 156 59.3

제주도 71 27.0

<표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가.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yan & Deci(2002)의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y 

Needs Scale: BPNS)를 Lee & Kim(2008)이 한국의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 6문항, 유능성 6문항, 관계성 6

문항의 총 3개 차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

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등이다. Lee & Kim(2008)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

도 계수 Cronbach α는 전체 .87,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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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9, 자율성 .79, 유능성 .85, 관계성 .8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in et al.(202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본래 성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

문에 도구 개발자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문항을 고등학생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

다. 측정도구의 하위차원 및 문항은 창의적 능력 효능감 6문항, 창의적 태도 효능감 4문항의 

2개 차원,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창의적 능력을 믿는다.”, "나의 상상력과 독창성은 나

의 친구들과 차별화된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한 적이 있다.”,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

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해결해낸다.” 등이다. Shin et al.(2022)의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전체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3, 창의적 능력효능감 

.82, 창의적 태도효능감 .73으로 나타났다. 

다. 교사의 자율성지지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Williams &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설문지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의 단축버전(short version)’을 Jang et al.(2012)이 청소년

을 대상으로 사용한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선생님은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라고 격려 하

신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가능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등이다. Jang et al.(2012)은 종단연구로 3회 측정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9, .93,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라. 창의융합역량

창의융합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Lee & Jun(2021)이 개발한 ‘미래창의융합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본래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역량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구 개발자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문항을 고등학생의 실

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미래창의융합역량 설문지는 첫째, 창의역량(창의적 능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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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성격), 둘째, 융합역량(통합적 사고능력, 신지식구성 및 가치 창출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창의적 능력 9문항, 창의적 성격 8문항, 융합사고 5문항, 신지식구성 

및 가치 창출능력 5문항 등 4개의 하위 차원,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산출물은 잘 만들어 

낸다.”, “나는 주변의 많은 것에 호기심이 많아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알고자 한다.”, “나

는 제시된 정보와 조건을 잘 이해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히 문제나 상

황에 적용할 수 있다.”, “나는 소용없는 자료조차도 바꾸어서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등이다. Lee & Jun(2021)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창의적 능력 

.91, 창의적 성격 .79, 융합적 사고 .87, 지식 및 가치 창출능력 .77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6, 창의적 능력 .93, 창의적 성격 .88, 융합적 사고 .92, 지식 및 가치 창출능력 .87로 

나타났다.

마. 측정모형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

당성을 분석하였다. 집중타당성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교

사의 자율성지지 변인은 관찰변인을 직접 투입하고, 하위차원이 존재하는 기본심리욕구, 창

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융합역량의 변인은 하위차원 단위로 항목합산(item parceling)하여 [그

림 2]와 같이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Cho, 2004; Yu, 2012). 이를 통해 도출된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χ2)=226.820(df=84, p=.000), 

CMIN/df=2.700, SRMR=.049, TLI=.929, GFI=.899, CFI=.943, RMSEA=.081(90% 신뢰수준에서 하

한값=.068, 상한값=.093) 등 적합도 지수들이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2012). 또한, 도출된 요인적재량,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 합성신뢰도(CR) 값은 다

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의 

값은 기준이 되는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은 기준이 되는 1.965 이상(p<.001)으로 나

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기준이 되는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신뢰도(CR) 값은 

기준이 되는 .7 이상으로 나타났다(Yu, 2012). 이상에서 도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요인적재

량, 유의성, 평균분산추출, 합성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

형은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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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의 타당도 (표준화계수 추정치)

변수 B β S.E. C.R. AVE CR

기본심리
욕구

자율성 1 .587 - -
.658 .850유능감 1.490 .806 .170 8.775

관계성 1.225 .696 .149 8.216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능력효능감 1 .855 - -

.696 .815
창의적 태도효능감 .774 .575 .149 5.195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율성지지 1 1 .771 - -

.735 .943

자율성지지 2 1.058 .773 .080 13.221
자율성지지 3 1.036 .793 .076 13.646
자율성지지 4 1.076 .805 .077 13.893
자율성지지 5 1.106 .844 .075 14.710
자율성지지 6 1.189 .862 .079 15.110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 능력 1 .878 - -

.864 .962
창의적 성격 .941 .903 .045 2.850

통합적 사고능력 1.043 .885 .052 2.048

신지식 구성 및 
가치창출능력

.951 .810 .056 16.976

<표 2>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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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274부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3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4.0 및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성을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 및 정규분포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

하여 연구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율성지지, 창의융합역량의 평

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3.781 .691 -.110 -.558
유능감 3.515 .749 .082 -.164
관계성 3.849 .713 .038 -1.205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능력효능감 3.915 .634 -.430 .013

창의적 
태도효능감 3.737 .730 -.335 -.167

교사의 자율성지지 3.753 .697 .320 -1.044

창의융합역량

창의적 능력 3.399 .700 .628 .238
창의적 성격 3.493 .641 .628 -.067

통합적 사고능력 3.329 .725 .522 .471

신지식 구성 및 
가치창출능력 3.270 .722 .497 .799

<표 3>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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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변인의 평균은 3.270∼3.915로 모든 변인에 대한 응답 평균이 보통 이상으

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은 .038∼.628로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 절댓값은 .013∼1.205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

수,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변수, 창의융합역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그림 3]과 같이 구조

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χ2)=226.820(df=84, p=.000), 

CMIN/df=2.700, SRMR=.049, TLI=.929, GFI=.899, CFI=.943, RMSEA=.081(90% 신뢰수준에서 하

한값=.068, 상한값=.093) 등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바이어스 수정법

[그림 3]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융합역량의 관계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
(표준화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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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경로분석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2,000개의 표본을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 B β S.E. C.R. p 검증결과

기본심리욕구 → 
창의융합역량 .817 .539 .15 5.432 .000 채택

창의적 자기효능감 → 
창의융합역량 .164 .144 .081 2.019 .043 채택

교사의 자율성지지  → 
창의융합역량 .183 .184 .077 2.379 .017 채택

간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하한선 상한선 검증결과

기본심리욕구 → 
교사의 자율성지지  → 

창의융합역량
.103 .539 .642 .006 .104 채택

창의적 자기효능감 → 
교사의 자율성지지  → 

창의융합역량
.035 .144 .179 .001 .212 채택

<표 4> 가설검증 결과

(N=263)

먼저 가설 1∼3에 해당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심리욕구는 창의융합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39, p<.00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

으며,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질수록 창의융합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

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융합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4, 

p<.05).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이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창의융합역량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창의융합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4, p<.05).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으며, 이는 교사

의 자율성지지가 높아질수록 창의융합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설 4, 5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심리욕구가 교사의 자율

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β=.103이고, 신뢰구간 하한선과 상한

선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둘째, 창의

적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 β=.035이

고, 신뢰구간 하한선과 상한선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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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

향관계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 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

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창의융합역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높은 학생들이 

창의융합역량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

구가 충족된 이들은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ci & Ryan, 1991).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심리적 적응 및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ard et al., 2004; Lim et al., 2014).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

본심리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학업 수행 성취 결과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Miserandino, 1996; Ryan & Deci, 

2000). 따라서 본 연구도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창

의융합역량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창의융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

감은 학생들의 동기뿐만 아니라 창의성, 창의적 사고 및 성향, 창의적인 성과 등의 창의성 

관련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bele & Spurk, 2009; Gong et al., 

2009; Jaussi et al., 2007; Tierney & Farmer;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선행연구

들과 유사하게,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창의융합역량이 높아

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핵심역량, 학업참여 및 능력 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흐름과 일치하는 것

이다(Chae, 2017; Kim & Kim, 2014; So, 2015).    

이와 함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자율성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내재적 동기요인

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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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특성 및 성격과 관련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으

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참여 양상을 인지한 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응적 상호작

용을 보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내적 동기 수준의 영

향력이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이들을 둘러쌓고 있는 학습 

환경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욕구와 성격특성이 학습 환경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을 

둘러쌓고 있는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습자들의 기본심리욕구나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

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교육환경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고려

해, 다양한 관점의 확대 차원에서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해 이러한 영향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가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매개하여 창의융

합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긍정적인 수업태도 및 적극

적 참여 행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수업참여 양상을 인지한 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응적 상호

작용을 보이면서, 더욱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학생

들의 창의융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 함양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신뢰

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지닌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있을 때 창의융합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위

하여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는지에 관해서도 함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개개인

의 학습목표 및 흥미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욕구 충족 및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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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관심과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인 고등학생들의 창의융

합역량을 성공적으로 함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요인인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역

량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으므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욕구 충족에 대

한 전문적 지식 함양 및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능동적 태도 형성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적 특성인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효과적으로 창의융합역량 향

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넷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통한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이를 인지

한 교사들의 반응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

의 욕구 및 동기적인 요인에 의해 학습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해 교육환경

에 일정 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자율성지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융합역량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을 설

계하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상황 또는 조건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창의적 자기효

능감에 의해 증가되는 창의융합역량이 교사의 자율성지지 수준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지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학생

들의 기본심리욕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창의융합역

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과 환경, 역량 등의 특성 차이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

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편향성(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의 표본을 전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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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고등학생에 한정 지어서 창의융합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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